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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 반변천 발원샘

  

낙동강의 한 지류인 반변천 발원지 뿌리샘 주변으로 훼손되지 않은 청정 숲길이 있다. 생태계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대티골 마을!

일월산과 반변천은 영양의 모든 것을 품고 있고, 영양을 넘어 경북에 생명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 한 몸이다. 반변천(10 9 .4km)은 낙동강의 동쪽 원류다. 일월산 북쪽에서 발원해 영

양의 장군천과 청기천의 지류를 품은 뒤 청송 진보를 거쳐 임함, 안동의 낙동강으로 긴 여정길을 가고 있다. 반변천은 낙동강의 제1지류로 낙동강에 큰 물을 내주는, 어머니의 젓가슴

같은 존재였다.

발원지는 말 그대로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 시작한 곳'이란 뜻이다

속칭 '칠밭목이'에 '뿌리샘'이라는 포지석.

사람도 족보라는 뿌리를 갖고 있듯이 산과 강도 그 뿌리가 반드시 있음이요. 그 뿌리를 찾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는가. 동굴형태의 뿌리샘은 여느 약수나 샘처럼 고여 있지 않았다.

굴속 바위틈에서 물이 쉼없이 흘러내려 샘을 이루고, 샘은 다시 그 아래로 머금은 물을 아낌없이 토해내고 있다.

일월산은 암산(바위산)어서 물이 암석 밑을 주로 흐르며 뿌리샘(6 8 0 m)에서 드디어 물줄기가 지표면을 뚫은 뒤 계곡의 물을 모아 반변천과 낙동강에 물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

서 뿌리샘은 낙동강 최상류의 또 다른 '물뿌리' 인 셈이다.

계곡의 반변천은 싱싱했다. 일월산과 반변천의 산길은 일행이 밟기조차 미안하다. 이름 모를 식물들이 산길까지 소복이 덮고 있고, 나무와 나무가 서로 맞대 하늘조차 보기 어려울 정

도다.

또 일월산 계곡에는 희귀어종인 열목어가 자주 목격된다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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